
		
			[image: Cover image]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27, No. 6, pp.471-484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18

        

        
          	Received  02 Dec 2018
Revised  20 Dec 2018
Accepted  24 Dec 2018

        

        
          	
            KJHE_2018_v27n6_471

            DOI: 
            https://doi.org/10.5934/kjhe.2018.27.6.471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현대패션의 사회적 디자인 연구
          
        

        
          	
            
              
                Park, Kil-Soon
                
                  
                    *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f the Social Design of Contemporary Fashion for Social and Cultural Marginalized Class
          
        

        
          	
            
              
                박길순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Correspondence to: *Kil-Soon Park, Tel: +82-42-821-6826, E-mail:  kspark@cnu.ac.kr
          
        

        
          	
ⓒ 2018,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design activities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in order to change the social prejudice to the socially and culturally marginalized groups such as the disabled, the elderly, various physical characteristics, AIDS patients, sexual minorities and races. In this study,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year 2000 to 2015 with the spread and popularit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design focuses on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design and emphasizes the social reform effect of design that solves social problems and phenomena by design. In this concept, all activities including the design, planning, and creation of various artifacts including products were totally included. Second, it appeared as a fashion show performance modeled on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and people with various physical characteristics. Third, slogan t-shirts with a message to awaken awareness about AIDS and skin cancer appeared. Fourth, campaigns were held to convey messages that embraced people with special stories and diverse backgrounds such as sex minorities, races, countries, religions, and messages acknowledging their diversity. These social design activities conveyed the warmth of accepting and embracing the marginalized beyond all preju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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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디자인은 한 사회와의 관계에 깊이 뿌리내리며,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상을 반영하며, 한편으로는 사회를 인식하게 하는 거울이자 나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통념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함께 공존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치 지향적 맥락을 지닌 사회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Society), 즉 사회와 디자인의 유기적 관계에 집중하고, 사회적 문제나 현상들을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디자인의 사회 개혁 효과를 강조하는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 Vial, 2010)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사회변동, 사회구조의 복잡성, 과학과 기술의 발달, 조직화와 도시화 등에 따른 가치갈등 현상은 현대인의 현실에 대한 원만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소외’란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관계에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저개발국가의 국민들이나 선진국의 도시빈민과 노숙자와 같은 경제적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신체적 소외계층, 여성, 유색인종, 성소수자인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을 들 수 있으며(Educational language dictionary, 2011),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디자인은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친 디자이너,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은 그의 저서 「인간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the real world, 1971)」에서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나 외형적인 스타일링에만 집중하는 디자인을 비판하고,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며, 디자이너가 인간의 진정한 문제, 예컨대 장애인, 경제적 빈곤자, 제3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돌릴 것을 촉구했다. 파파넥은 디자인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더 나아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디자인 사상의 기저에는 인간애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 그리고 평등의식과 상대성을 인정하는 그의 가치관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이타적 디자인, ‘착한 디자인’등이 화두가 되면서 장애자, 고령자,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 에이즈 감염 환자, 성소수자, 인종 등 사회·문화적 어려움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디자인 활동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디자인의 역할 변화에 따라 현대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시각적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람들의 인식에 큰 충격을 주기 위한 디자인 개발(Yoon, 2009; Papanek, 1971)과 포스터 제작(Amnesty International, 2014; Kalman, 2008)에 의한 캠페인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패션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 고령자,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 에이즈 감염 환자, 성소수자, 인종 등 사회·문화적 어려움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힘든 사회·문화적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디자인의 개념과 사회적 디자인의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현대 패션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디자인 관점에서의 활동 사례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디자인 전문서적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분석 시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확산되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Lee et al., 2009)부터 2015년까지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패션계의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통해 상업적 이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패션을 넘어 사회, 윤리적 책임감을 지닌 패션의 존재 가치를 제고해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design)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World Art Dictionary, 1999). 이로부터 영어의 ‘to design'이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크로키나 도면을 그리는 것을 뜻하는 ‘데생하다’라는 의미와 어떤 도면에 따라 ‘구상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 어떤 ‘의향’이나 ‘의도’, ‘콘셉트’에 따라 기획한다는 의미다(Vial, 2010). 따라서 디자인 한다는 것은 단지 제품을 포함한 각종 인공물의 구조나 외양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창조하는 모든 행위를 총체적으로 포함한다(Grudin, 2010).

        이와 같은 디자인은 인간 본능의 표현방식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 사회와의 관계에 깊이 뿌리내리며,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상을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사회를 인식하게 하는 거울이자 나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 통념은 사물의 형태나 기능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통념과는 반대로, 사회적 디자인은 사회와 디자인의 유기적 관계에 집중하고, 사회적 문제나 현상들을 디자인으로써 풀어내는 디자인의 사회 개혁 효과를 강조한다. 스테판 비알(Stephane Vial)은 디자인을 어떤 공간이나 제품, 서비스이기 이전에 특히 그 공간이나 제품,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효과’라고 보았다. 이는 디자인이 ‘존재자’가 아니라 ‘사건’이고, 사물이 아니라 반향이며, 소유물이 아니라 파급 효과라는 뜻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틀을 개선하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구성하며, 미래의 커다란 문제들에 대처한다는 뜻이다(Vial, 2010). 이와 같은 사회적 디자인에 관한 개념은 디자인 사상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빅터 파파넥(Papanek, 1971)은 소비의 시대로 대변되는 70-80년대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소수만을 위한 디자인, 겉만 번지르르한 디자인, 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디자인 등을 비판하며, 디자인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디자인이 그 기원에서부터 품어온 가장 깊은 의도는 언제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Vial, 2010). 사회적 디자인은 이러한 디자인의 본질적인 역할에 주목한 디자인으로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인간적이고 생태학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현실사회에 나타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이 개념 안에는 제품을 포함한 각종 인공물의 구조나 외양을 단지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창조하는 모든 행위를 총체적으로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의 사회적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제품의 설계, 기획, 창조하는 모든 행위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됨을 밝혀둔다.

      

      
        2. 사회적 디자인의 형성 배경
        디자인 역사에서 현실사회에 나타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디자인의 전통은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술공예운동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사회적, 도덕적, 예술적 혼란 상태에 대항하여 일어난 최초의 근대 디자인 운동으로, 존 러스킨(John Ruskin)이 사상적 배경(Ruskin, 1857)을 마련했고, 그의 정신을 계승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에 의해 주도되었다.

        모리스는 예술은 만인을 위한 예술이 되어 인류 전체에게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계공업시대 이전의 중세 수공업, 즉 사용자와 제작자에게 모두 기쁨이고,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해 제작된 예술(Art made by people and for the people, Naylor, 1971)의 부활을 제시한다. 그의 사상은 인간과 디자인, 일상생활을 상호 연결한 생활예술, 민중예술을 강조한 미술공예운동을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디자인 운동은 결과적으로 디자인을 통해 자치적이고 협동적인 인간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식에 기여하며, 이후 독일공작연맹, 러시아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등 모던 디자인 운동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모리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독일공작연맹은 산업제품을 단순한 미적 문제에서 벗어나 생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바라보았다. 즉. 디자인의 힘을 생활 향상수단으로 보고, 수준 높은 표준형을 개발·양산함으로써 대중에게 양질의 제품을 균등하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독일의 제품들이 국제 시장에서 다시금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유토피아적 사회를 꿈꾸는 아방가르드 예술이 나타나게 된다. 아방가르드 예술로 대표되는 베를린 다다이즘, 러시아의 구성주의, 독일의 표현주의 등은 근본적으로 예술과 사회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사회를 더 살기 좋고, 평등하게 만들고자 했던 디자인의 움직임이었다. 특히 표현주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정서 및 주제와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예술의 주요한 경향으로 강조하면서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꼈으며(Meggs, 2004), 대표적인 표현주의 작가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는 전쟁의 비참한 현실,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 등 전쟁과 빈곤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작품을 통해 나타냈다(Park, 2011).

        1960년대 중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문화적 헤게모니에 저항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저항문화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정치·사회·문화적 혁명의 열기 속에 있었다. 유럽에서는 68혁명이, 미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히피문화가 확산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흑인민권운동, 여성 해방운동, 동성애자 해방운동, 환경운동, 소비자 운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저항운동이 전개되어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즉,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한 이전의 사회풍조에 변혁을 요구했고, 그 동안 주류로부터 소외된 것들에 대해 관심을 돌리게 했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디자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며, 스타일링으로 대변되었던 디자인 분야에 새로운 가치에 대한 자각과 책임을 묻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4년에는 ‘중요한 것을 먼저(First things first)’라는 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케팅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한 디자인을 경계하며, 디자이너들이 상품 광고 보다 문화나 교육 등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어 보다 가치 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재능을 의식적으로 써야 함을 촉구함으로써 디자인계의 기후변동을 예고했다. 또한 파리 68혁명 당시 설립한 그라푸스(Grapus)는 디자인의 목적을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쪽으로 설정하고, 주요한 사회, 정치적 이슈들을 구체화해 대중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포스터를 제작했다(Park, 2011).

        1980년 빅터 파파넥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타일링에 집중된 디자인을 비판하며, 한 사회의 건강함은 그 사회의 디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디자인은 독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며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깅조하고 장애인, 노인, 제3의 세계 등 소외된 계층의 진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과 모든 인간들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는 디자인 즉, 사회를 위한 디자인을 몸소 실천하였다(Papanek, 1971). 이러한 파파넥의 사상은 이후 디자이너들에게 대안적 모델로 널리 알려지며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확장된다.

        1990년대 사회적 디자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나이젤 화이틀리(Nigel Whiteley)는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세 가지 조건, 즉 자연환경을 위한 환경,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마지막으로 공정 교역과 윤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들면서 환경과 인간, 산업적 가치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사회적 디자인을 지속가능한 모델로 제시하였다(Ko, 2010).

        이와 같이 사회적 디자인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사회를 위한 디자인은 크게 3가지 범주, 즉 환경 문제에 대한 디자인의 책임을 묻는 활동,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알리고 이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는 디자인 활동의 3가지 범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에 사회적 디자인의 형성 배경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자, 고령자,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 에이즈 감염환자, 성소수자, 인종, 국가, 종교 등 사회․문화적 어려움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책임을 묻는 사회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사례와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Table 1> 
				
          

          
            The background of social design
          
          

        

        
          
            
              	Subject
              	Background and purpose
            

          
          
            	Late 19th century
Arts and Crafts Movement
(John Ruskin, William Morris)
            	-Design movement against the social, moral and artistic chaos that led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Early 20th century
German Werkbund
            	-Design as a means of improving living
-Development and mass production of good standard-type products
-Delivering quality products to the public equ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overcome class conflicts
          

          
            	Before and after World War I
Avant-garde Art
            	-Criticizing social problems such as political ideology, war, poverty, and social struggles that occurred before and after the World War I
-Movement to seek alternatives to this social problems
          

          
            	1960s
First things first
            	-Bound in design as a tool to promote marketing in capitalist society
-Prioritizing design activities that provide information to people such as culture and education rather than product advertisement
          

          
            	1970s
Grapus
            	-Setting the direction of design in terms of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Create posters to shape major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nd communicate with the public
          

          
            	1980s
Victor Papanek
            	-Criticizing design focused on styling
-Designing for the underprivileged and encouraging for design action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1990s
Nigel Whiteley
            	-Presenting sustainable model of social design that develops environment, human and industrial value in a balanced way
          

        

        

      

      
        3.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디자인
        장애자, 고령자,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 에이즈 감염 환자, 성소수자, 인종, 국가, 종교 등 사회·문화적 어려움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힘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변화를 위해 시각적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난 사회적 디자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빅터 파파넥의 디자인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인덱스(INDEX)는 2005년부터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Design to Improve Life)’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점을 둔 비영리기구인 인덱스의 목표는 오늘날의 당면 과제들을 일반대중에게 환기시키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실현 가능한 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자인이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림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이다. 이 단체가 추구하는 디자인은 미(美)와 추(醜)라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갖춘 디자인을 넘어, 윤리적인 맥락에서 인류와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포스터나 광고를 통해 메시지를 담아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갖도록 하거나 사회적 편견에 맞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을 제작해오고 있다(Yoon, 2009).

        인종·피부색·언어·성 등의 이유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흔히 '앰네스티(Amnesty)'라고 부른다. 국가권력에 의해 투옥·구금되어 있는 각국의 정치사상범의 구제를 목적으로 1961년에 민간에 의해 설립되었다. AI는 정치적·종교적, 또는 기타 양심에 입각한 신조 때문에 억압받는 양심수의 석방과 인종·피부색·언어·성 등의 이유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300만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Figure 1]은 총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과 이를 외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공권력이나 불합리한 무력에 학대와 인권을 탄압 받는 수많은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무시(Ignore us, ignore human rights.)임을 포스터에 표현하고 있다. [Figure 2]는 남자의 손을 차도르로 표현해 억압당하는 아랍여성의 인권을 표현한 것이다. 최근까지도 소외된 아랍권의 여성들의 상황을 알리며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YTN, 2014).

        
          
          

          [Figure 1] 
				
          

          
            Human Rights Protection Poster Amnesty International
            http://theinspirationroom.com/daily/2010/amnesty-crowdsignore-human-rights/

          
          

          

        

        
          
          

          [Figure 2] 
				
          

          
            Arab Women's Rights Protection Poster Amnesty International
            
              http://ideatheory.egloos.com/2841686
            

          
          

          

        

        디자이너로서의 사회적 발언과 태도를 중시했던 티보 칼맨(Tibor Kalman)은 「컬러스(COLORS)」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혹은 견해를 바꾸고자 했다. 요컨대 디자인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을 낳고, 결국엔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끔 했다(Lee, 2008). 예를 들어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Figure 3]에서와 같이 엘리자베스(Elizabeth) 영국 여왕을 모델로 하거나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모델로 하여 피부색을 흑인처럼 바꿈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자인지를 느끼하게끔 했다.

        
          
          

          [Figure 3] 
				
          

          
            Queen Elizabeth the Black
            「COLORS」 4(RACE), Lee, (2008), p.16

          
          

          

        

        에이즈를 다룬 호는 에이즈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에이즈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전형적인 보수주의자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 대통령을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이즈 환자로 만들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Lee, 2008). 칼맨은 이러한 디자인 작업을 통해 사람들의 사고에 큰 충격을 주고,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Figure 4] 
				
          

          
            Reagan Taken AIDS
            「COLORS」7(AIDS), Lee, (2008), p.18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억압당하는 여성, 인종, 피부색, 에이즈 감염 환자 등 사회․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로 메시지 전달 포스터를 제작하여 소외된 약자들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부색이나 에이즈 환자 등 다른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혹은 견해를 바꾸고, 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으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디자인 작업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에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변화를 위해 포스터로 제작된 사례를 정리하였다.

        
          <Table 2> 
				
          

          
            Design work to change social prejudice for social and cultural marginalized clas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design
              	figure
              	contents
            

          
          
            	Human Rights Protection
            	
              
            
            	-The figure of a woman being threatened by a gun and a lot of people ignoring it
          

          
            	Arab Women's Rights Protection
            	
              
            
            	-Representing the human rights of an Arab woman who is oppressed by expressing a man's hand in Chadr
          

          
            	Change of social prejudice against racism
            	
              
            
            	-Elizabeth, the Queen of England, was described as black.
          

          
            	Change of social prejudice against AIDS patients
            	
              
            
            	-President Donald Reagan, a typical conservative, is to describe him as an AIDS patient.
          

        

        

      

    

    

  
    
      Ⅲ.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현대패션의 사회적 디자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설계, 기획, 창조하는 모든 행위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의미이며 현대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패션쇼 퍼포먼스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하게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는 광고나 매스컴을 통해 상업적으로 규범화된 이상적인 신체미를 기준으로 소외계층이 발생되기도 한다. 인체와 관련된 디자인 영역이기에 이상적인 신체와 아름다운 외모가 대접을 받고 있으며, 그 어느 분야보다 나이, 체중, 섹슈얼리티, 인종적 편견이 많은 패션계에서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델을 기용하는 패션쇼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Figure 5]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이 1999년 런던 컬렉션에서 다리 장애로 의족을 한 에이미 멀린스(Aimee Mullins)를 무대에 기용한 모습이며, 그녀는 패션 잡지모델로도 기용되었다.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는 고령자의 모델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서 패션쇼의 마지막 무대에 올려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신체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영국 BBC 방송은 한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모델에 입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가 하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은 ‘이 방송이 인기를 모으면서 장애인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Song, 2011).

        
          
          

          [Figure 5] 
				
          

          
            1999 S/S Alexander Mcqueen
            https://blog.metmuseum.org/alexandermcqueen/tag/no-13/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2001년에 미국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마크 제이콥스의 옷을 훔치다 적발되어 절도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헐리우드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Winona Ryder)를 2003년 패션 광고에 과감하게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Figure 6]은 마크 제이콥스의 패션 광고 모델로 나온 위노나 라이더의 모습이다.

        
          
          

          [Figure 6] 
				
          

          
            2003 S/S Marc Jacobs
            
              https://www.pinterest.co.kr/pin/414401603185457862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2006년 컬렉션에서 'Everybody is beautiful'이라는 주제로 컬렉션을 열었는데 [Figure 7]은 키가 작은 남자 모델이 키가 큰 여성 모델과 함께 무대에 세운 모습이다. 이와 같이 무대에는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몸매가 날씬하거나 뚱뚱하거나, 혹은 모습이 젊거나 늙었거나 상관없이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델로 서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에 충분한 컬렉션이었다. 장 폴 고티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보통 사람들을 런웨이에 등장시키는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그의 2011년 컬렉션에서 [Figure 8]에서와 패션모델의 고정관념을 깨고 플러스 사이즈의 미국 가수 디토(Ditto)를 무대에 세운 모습이다. [Figure 9]는 2015 그의 마지막 컬렉션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모델로 등장한 모습이다. [Figure 10]은 강렬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던 릭 오웬스(Rick owens)의 2014년 여성복 컬렉션에서 44사이즈의 슈퍼모델이 아닌 40명의 스텝핑 댄서들을 무대에 등장시킨 모습이다. 리얼리티를 반영하듯 거구의 여성 모델들은 컬렉션 의상을 착용하고 강렬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 컬렉션은 여성의 사이즈와 스킨 톤에 대한 장벽을 허물었으면 패션의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쿨(cool)함’을 나타냈다(www.samsungdesign.net, 2014).

        
          
          

          [Figure 7] 
				
          

          
            2006 S/S, John Galliano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6-ready-to-wear/john-galliano#collection

          
          

          

        

        
          
          

          [Figure 8] 
				
          

          
            2011 S/S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898788&memberNo=22036999&vType=VERTICAL
            

          
          

          

        

        
          
          

          [Figure 9] 
				
          

          
            2015 S/S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jean-paul-gaultier/slideshow/collection#48
            

          
          

          

        

        
          
          

          [Figure 10] 
				
          

          
            2014 S/S Rick Owens
            http://www.thegloss.com/fashion/rick-owens-paris-fashion-week-step-dance-teams/

          
          

          

        

      

      
        2. 의복 디자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
        마틴 마르지엘라는 그의 컬렉션에 관습적으로 인식되는 사이즈와 평균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과도하게 큰 사이즈의 옷을 입은 모델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Figure 11]은 ‘Size 74’라고 불렸던 그의 2000년 컬렉션에서 선보인 터무니없이 큰 사이즈의 코트, 셔츠, 란제리, 남자 와이셔츠이다. 이는 의복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는 사이즈나 평균에 대한 개념을 의문시하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의복이 늘 관습적인 평균 사이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사이즈의 옷을 입는 사람도 있음을 상기시키고 배려해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마틴 마르지엘라는 1994년부터 매 시즌 에이즈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을 담은 AIDS T-Shirt를 선보이며 에이즈 감염 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대신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보듬어주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전달하고 있다. [Figure 12]는 ‘There is more action to be done to fight AIDS than to wear this T-shirts but it's good start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티셔츠를 입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2009년 컬렉션에서 그가 선보인 것이다. 그는 영문 외에도 매해 새로운 언어의 티셔츠를 선보이며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이 티셔츠는 일반적인 슬로건 티셔츠와는 달리 문구가 티셔츠 내 외부에 함께 프린트 돼 있어, 티셔츠를 입은 사람과의 대화 없이는 완벽하게 읽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디자인이다(Seo, 2012).

        
          
          

          [Figure 11] 
				
          

          
            2000 S/S, paris, Martin Margiela
            
              https://www.pinterest.co.kr/pin/550424385687199860/
            

          
          

          

        

        
          
          

          [Figure 12] 
				
          

          
            2009 S/S, paris, Martin Margiela
            http://blacklognz.blogspo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9-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18

          
          

          

        

        [Figure 13]은 2006년 마크 제이콥스가 피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작한 누드 캠페인 티셔츠이다. 그는 기업의 사장인 로버트 더피(Robert Duffy)가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은 것을 계기로 피부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피부를 보호하자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마크 제이콥스는 피부암 예방 캠페인인 'Protect the Skin You're In' 티셔츠 모델로 친분이 있는 마일리 사이러스(Miley Cyrus)에게 누드 모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모습을 티셔츠에 담아 판매했다. 이 캠페인에는 수년에 걸쳐 마크 제이콥스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조성된 4백만 달러 이상의 기금은 뉴욕 대학 암센터에 피부암 치료를 위한 연구 지원에 사용되었다.

        
          
          

          [Figure 13] 
				
          

          
            2006 S/S, Marc Jacobs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77786&cid=43168&categoryId=43168
            

          
          

          

        

      

      
        3. 다양한 스토리를 지닌 모델 기용을 통한 캠페인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 베네통은 2013년에 ‘9 탈렌트’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9 탈렌트(9 Talents)’는 단순히 잘생기고 유명하기만 한 모델이 아닌, 미와 가치를 동시에 지닌 9명 모델들의 모습을 ‘색’을 주제로 표현한 캠페인으로 단순히 잘생기고 유명하기만 한 모델이 아닌, 미와 가치를 동시에 가진 더블 페이스 9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Figure 14]는 의족 모델 ‘마리오 갈라(Mario Galla)’,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의 손녀이자 모델인 ‘키에라 채플린(Kiera Chaplin)’,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세상의 편견을 극복한 트랜스젠더 모델 ‘리아 티(Lea T)’ 등 각자 개인적으로 특별한 스토리와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9명 인물들의 재능과 특성을 컬러에 담아 표현한 것이다(Park, 2013). 인종, 장애, 성소수자, 국가, 종교 등 그 모든 편견을 초월해 어우러진 9개의 각기 다른 스토리들은 아직도 편견과 선입견을 지닌 체 다른 이를 바라보는 사회에 다양성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 사람이 삶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내고 있는 고유함은 이야기의 방식을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Figure 14] 
				
          

          
            Veneton, Unveils Global Campaign, 9 TALENTS
            
              http://www.apparelnews.co.kr/main/inews.php?table=internet_news&query=view&uid=45787
            

          
          

          

        

        이상으로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신체적, 사회·문화적 소외계층들을 위한 디자인은 신체적 약자를 위해 의복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기성복을 개조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은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모델로 기용한 패션쇼 퍼포먼스,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 티셔츠 착용,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스토리와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델로 기용해 사회에 다양성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나타났다. 현대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변화를 위한 사회적 디자인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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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cial Design to change social prejudice for social and cultural marginalized class in Contemporary Fashion
          
          

        

        
          
            
              	
              	The figure of social design
              	Contents
            

          
          
            	Fashion Show Performance
            	
              
            
            	-Aimee Mullins, a leg prostrate with legs

-Winona Ryder ad model famous for theft

-Male model of small kidney

-Beth Ditto, plus-size model on stage

-White-haired grandmother model

-40 dancers, not supermodels of 44 size, appeared as models
          

          
            	Message delivery through clothing design
            	
              
            
            	-Models wearing excessively large clothes

-AIDS T-Shirt containing the information to remind awareness about AIDS

-Nude Model T-shirt with skin cancer prevention campaign 'Protect the Skin You're In'
          

          
            	Campaigns with various models with different stories
            	
              
            
            	-Campaign that expressed the appearance of 9 people '9 Talent’ with the theme of 'Color'
          

        

        

      

    

    

  
    
      Ⅳ. 결론
      오늘날 함께 공존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현실사회에 나타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가치 지향적 맥락을 지닌 사회적 디자인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타적 디자인, ‘착한 디자인’등이 화두가 되면서 디자인이 사회·문화적 어려움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힘든 소외계층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디자인의 역할 변화에 따라 현대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을 사회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회적 디자인의 개념과 사회적 디자인의 형성배경,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디자인의 사례들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디자인이란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현실사회에 나타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개념 안에는 제품을 포함한 각종 인공물의 구조나 외양을 단지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창조하는 모든 행위를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디자인의 형성배경은 일찍이 디자인이 인간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식이 대두되면서 장애인, 노인, 제3세계 등 소외된 계층의 진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과 모든 인간들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디자인이 주장되었고, 디자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경 문제에 대한 디자인 책임 활동,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알리고 이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는 디자인 활동의 3가지 범주로 전개되는 사회적 디자인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제시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시각적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난 사회적 디자인 사례는 억압당하는 여성, 인종, 피부색, 에이즈 감염 환자 등 사회·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메시지 전달 포스터를 제작하여 소외된 약자들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또한 피부색이나 에이즈 환자와 같이 다른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혹은 견해를 바꾸고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으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영국 여왕의 피부색을 흑인처럼 바꾸고, 에이즈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를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디자인 작업이 전개되고 있었다.

      넷째,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사회적 디자인의 사례는 장애자, 고령자,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 에이즈 감염환자, 성소수자, 인종 등 다양한 스토리를 지닌 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패션쇼 퍼포먼스, 큰 사이즈의 의복과 슬로건 티셔츠 착용, 그리고 캠페인 실시로 나타났다. 즉, 장애자, 고령자,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들을 모델로 기용한 패션쇼 퍼포먼스, 큰 사이즈의 의복과 에이즈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을 담은 슬로건이 새겨진 티셔츠 착용 및 판매, 성소수자, 인종, 국가, 종교 등 특별한 스토리와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다양성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편견을 초월해 이들을 사회 안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포용할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외 계층의 문제를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변화시키려는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은 모든 사회적 편견을 초월해 이들을 사회 안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포용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중에게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패션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활동이 갖는 의미를 환기시키는데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 연구로는 빈곤과 건강문제 등 경제적,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속가능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신체적 장애 지원을 위한 사회적 디자인 특성과 방법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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